
LG화학, ABS 생산능력 80만톤!
Ningbo 플랜트 15만톤 증설 … 2005년 100만톤으로 확대 세계3위

LG화학(대표 노기호)이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의 국내외 생산능력을 80만톤으로 확대해 세

계 3위로 부상했다.

LG화학이 석유화학부문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ABS는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고기능성 플래스틱 소재이다.

LG화학은 12월17일 중국 닝보시에서 LG석유화학 성재갑 회장, LG화학 노기호 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관계

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능력 15만톤 증설 준공식을 가졌다.

닝보(寧波)시에 가동중인 현지법인 <영파락금용흥화공유한공사(寧波樂金甬興化工有限公司)>는 증설라인 준

공으로 30만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 전남 여수에 가동중인 ABS 플랜트의 10만톤 증설공사도 2002년 마무리해 50만톤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

이다.

LG화학은 잇따른 국·내외 ABS 플랜트 증설에 따라 2003년부터 27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 및 고부가가

치제품 공급능력 확대가 가능해져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화학은 앞으로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추진해 ABS 해외 생산능력을 5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2005년까지 국내·외 100만톤 생산체제를 갖춰 한국과 중국에서 ABS 생산 1위, 세계 3위로 입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선점해 시장 지배력을 장악하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중국의 ABS 수요는 2001년 175만톤으로 추정되나 공급은 30만톤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생산제품은 일반 ABS 생산비중을 축소하는 반면, 내열·투명·난연·압출 등 고부가가치 ABS의 매

출비중을 확대해 수익성 개선 효과도 동시에 거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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